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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된 성탄절에 전 세계의 사랑하는 침례교인들에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 마태 복음 2:2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서 동방 박사들은 여러 달 동안 천리길을 여행을 하였습니다. 예측불허의 여행 경로, 어딘지도 모르는 목적지, 아직 

성취되지도 않은 나라와의 만남 등이 이 여행의 특징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를 인도 한 별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때가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위험해 보이는 여정과 불확실한 목적지로 우리를 부르는 때가 있고, 

익숙한 안락함을 뒤로하고, 계획된 목표를 제쳐 놓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만을 추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탄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올 한 해, 예상치 못한 여정으로 지친 세상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한 걸음을 

옮겨 놓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기고 계시다는 소망을 붙잡고 그  한 걸음을 옮겨 

놓으십시요. 동방 박사 이야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는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동방 박사의 여행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두움 가운데 있고 갈등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동방 박사는 

우리에게 낮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고 상기시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의 도래를 예상하지 못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리아와 요셉도 동방 

박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낮은 곳에서 왔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낮은 자로, 무시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7 천 9 백만 명의 난민들이 있는데, 지난 70 년 동안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이들이 

예상치 못한 여정을 떠나야 했을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에게 그들이 행한 모범을 따를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섭처럼 낯선 곳에서 온 예상치 못한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해 온 예물을 받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실 수 있으신지요? 
 
동방 박사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경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알려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마태 복음 2:2)라고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마태 복음 2:11).  목적지를 잘 몰랐다는 것은 경배하고자 했던 

그들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압박이 경배를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을 가로 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배의 우선순위를 위해 

호화로운 궁전의 부름이나 권력의 유혹 등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는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괴롭힐지 모르는 귀신을 쫓아내서 그들의 삶을 바꾸지도 않으셨습니다. 통찰력 있는 말씀을 전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임재의 축복 외에는 어떤 축복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축복, 좋은 직업, 권세 그런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경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계 침례교 연맹과 126 개국의 침례교회를 대표하여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기쁨을 찾는 여정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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